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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에서 최선을 다한 ‘팀 코리아’, 뜨겁게 환영
- 10. 5. 최휘영 장관, 대회 현장 응원에 이어 인천공항에서 귀국 선수단 환영
- 41개 종목, 선수 790명 모두의 활약에 깊은 감사와 격려 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10월 5일(월) 오후, 인천

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서 ‘2026 아이치-나고야 하계아시안

게임(이하 2026 나고야 아시안게임)’을 마치고 귀국한 대한민국 선수단을 

환영한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환영 행사에는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과 

이상현 선수단장을 비롯해 선수단 본단과 지원단 등 90여 명이 함께한다. 

최 장관은 선수단에 꽃다발을 전달하고, 대회에서 보여준 노력과 열정에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이어 이상현 선수단장이 대회 참가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고, 유승민 회장에게 단기를 반환하며 선수단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한다.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투혼, 안전한 참가 위한 관계자의 지원에 감사

  최휘영 장관은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의 

귀국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41개 종목의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과 열정, 정정

당당하게 승부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큰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다.”라며, 

“선수들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힘쓴 지도자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국제무대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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